
이번 정 추기경님의 빈소를 찾은 문 대통령 내외가 

기도할 때 보고 있던 인쇄물이 서울주보 특보입니다. 

주보는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주보를 처음 발행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라고 합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주보는 본당 단위로만 발행됐습

니다. 그러나 점차 본당과 신자가 늘어나면서 교회는 

교구 중심의 발행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통합 주

보를 발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독자층인 신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졌고 

요구도 다양해졌습니다. 종교, 미술, 역사, 문화 등 다

방면에서 많은 관심이 증폭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서

울주보가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경향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

하여 서울주보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전례 안내지만

이 아니라 다양한 필진이 참여하는 영성 교육, 신앙 

재교육의 통로로도 기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문화 소식 면은 교계 도서 외에도 연극, 영화, 

음악회, 뮤지컬 등 교회 안팎에서 마련된 문화행사

를 전하고 있는데, 신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

고 있습니다. 특히, 주보 지참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문화프로그램도 시행했었는데 반

응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종이 주보의 영향력은 여전합

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터넷과 스

마트폰 등 주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매

체와 경로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주보는 온

라인 서울주보를 출범시켜, 신자들이 다양한 신규 매

체(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를 통해서 교

회 메시지를 비롯한 서울주보의 콘텐츠를 더욱 다채

롭게 만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과 체계는 엄청난 발

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물론 서울주보의 핵심적인 내

용은 신앙입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서울주보가 

추구하는 이 핵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이것에 어떻게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

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대와 환경에 맞는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될 때 해결 가능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동영상이나 그림으로 이해가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는 

거기에 맞는 학습 방법이 필요한 이치입니다. 내용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드러나는 모습과 형태는 끊임

없이 변화되어야 하므로, 서울주보의 내일은 앞으로

도 계속 달라질 것입니다.

▲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 서울주보 카카오톡채널

▶ 사진 출처: 연합뉴스


